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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이

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. 

그런데 선글라스에도 교체 시기가 있을까? 선글라스

의 수명과 보관법을 머니투데이(mt.co.kr)가 소개했다.

◈ 선글라스 렌즈의 수명은?

선글라스 렌즈도 일반 안경의 렌즈처럼 수명이 있다. 

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~3년(렌즈 CR39 기준)

이다.

선글라스 렌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

이 손상된다. 특히 장시간 노출했거나 렌즈 코팅이 손상

되면 자외선 차단율이 급속히 떨어진다. 상이 구부러지

게 보이면서 눈에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. 짙은 블랙 또

는 속이 비치는 틴트 렌즈는 농도나 색이 달라도 수명

이 다르지 않다.

선글라스 렌즈는 딱히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

만 열 노출량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

사용 빈도와 노출을 고려해 교체해야 한다.

수명이 다 된 선글라스는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. 

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은 동공을 확장해 빛의 양을 

늘리는데 이때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으면 자외선이 망

막까지 도달해 백내장,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.

형광등이나 햇빛에 렌즈를 비춰 손상도를 확인하거나 

근처 안경점에서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해보자.

◈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?

선글라스 렌즈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형태 변형이

나 렌즈의 코팅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긴다. 특히 햇볕

이 뜨거운 낮에 선글라스를 차 안에 두면 손상이 생긴

다. 차량 내부와 같이 뜨거운 열이 모이는 곳에서 장시간 

노출은 피해야 한다. 선글라스는 렌즈의 흠집을 막기 위

해서라도 클리너와 함께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.

휴가철 바닷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땀이나 바

닷물의 염분, 화장품 등에 의해 녹이 슬거나 변색될 수 

있다. 착용 후에는 중성세제를 푼 물이나 흐르는 물에 

씻어낸 후 렌즈 전용 클리너로 닦아 보관한다. 이때 렌즈

를 문지르지 않고 물에 흔들어 씻어낸다. 비누를 사용하

면 렌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한다.

◈ 테가 망가졌을 땐

선글라스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얼굴에 맞게 피팅

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다. 그래야 안정감 있게 오래 쓸 

수 있다.

선글라스를 머리나 모자에 걸치기도 하는데 장시간 

머리띠처럼 사용하면 테가 벌어지면서 변형이 오고 헐

거워질 수 있다. 선글라스 모양이 변형됐다고 느껴지면 

직접 해결하지 말고 가까운 안경원을 찾는 것이 좋다. 직

접 만지다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.

“차 안에 두지 마세요!”
선글라스의 수명과 보관법


